
The Journal of PonderEd, Feb 2026 

Copyright @ PonderEd Education Inc. http://kr.PonderEd.ca 

가수와 관객의 행복, 같은 행복일까? 

가끔 가수의 공연을 방송으로 본다. 공연을 하는 가수가 외치는 모습도 보인다. ‘여러분, 즐

겁습니까?’, ‘여러분 행복합니까?’ ‘저도 행복하고 즐겁습니다!’라는 취지의 말을 외친다. 관객

과 가수가 하나가 되어 즐기는 공연장의 모습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가수와 관객이 하나

가 되어 행복과 즐거움을 나누고 있는 걸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처럼, 이 

둘 사이에는 커다란 벽이 존재한다. 이제부터 행복과 즐거움의 차이를 깊이 있게 살펴보자.  

가수가 공연할 때 그냥 무대에 올라 노래하면 되는 걸까? 연기자가 연극에서 역할을 맡아 공

연하면 그저 맡겨진 역을 연기하면 되는 걸까? 운동선수가 경기에 나설 때 준비 없이 경기에 

참여하면 되는 걸까? 답은 이미 나와 있다. 이들은 모두 무대에 설 때까지 피나는 노력과 연습

의 과정을 겪은 사람들이다. 때로는 노력과 연습만으로도 부족하다. 선택과 검증을 거쳐야 한

다. 실력을 겨뤄 이겨야 무대나 경기장에 설 수 있다. 노력과 연습의 결정체인 무대나 경기장에 

설 때 이들의 가슴은 벅차오를 것이다. 그동안의 투자가 결실을 보는 시간인데 단순할 수 없다. 

그런데 관객도 같을까? 

가수의 행복과 즐거움은 관객의 그것과 같지 않다. 일단 가수는 행복과 즐거움을 위해 인고

의 과정을 거쳤다. 물론 그 인고의 과정마저 즐거운 시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노력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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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는 조건이 전재한다. 결과가 좋지 않으면 인고의 과정도 쉽지 않은 시간이 되기 때

문이다. 그런데 관객은 어떨까? 공연을 보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연습했을까? 공연 티켓을 

사기 위한 시간, 공연에 대한 기대감, 공연에서 즐길 시간에 대한 두근거림 말고 무엇이 더 있

을까? 답은 나와 있다. 가수가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은 관객이 느끼는 행복과 즐거움하고는 차

원이 다르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다. 가수와 관객 사이에는 결코 좁힐 수 없는 거리가 있

다. 

가수가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 노래로 자신을 비롯해 듣는 사람을 위로한다고 주장하는 이

들은 청취자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전달해야 한다. 단순히 노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뜻

이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다. 노력만 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관객이 기대하는 결과를 만들어

야 한다. 축구 선수라면 골을 넣는 데 기여하든 골을 먹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 이런 결과를 만

들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해야 한다. 하지만 관객은 다르다. 가수나 운동선수가 만들어 가는 결

과물에 열광할 뿐이다. 즉 가수는 관객이 위로받고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반면, 관객은 가

수를 통해 행복과 위로를 받는다.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다. 

같은 공연장에서 같이 숨을 쉬고 같이 춤추는 데 무대 위의 사람과 객석의 사람이 극과 극에 

놓인 상황에서 모두 함께 행복과 즐거움을 느낀다. 이런 모순은 어디서 오는 걸까?  

사람들 사이 느끼는 감정은 같아 보여도 그 근원은 완전히 다른 경우가 많다. 가수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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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이 열매를 맺을 때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지만, 관객은 가수의 노력이 없으면 노래를 통해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 달리 말하자면 가수는 사람들이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

록 방법을 찾고 노력하지만, 관객은 가수가 들려주는 노래가 없으면 행복과 즐거움을 느낄 기

회가 없다는 뜻이다. 이렇게 행복과 즐거움이라는 감정에도 종류가 있다. 그런데 이런 모순이 

단순히 운동경기장이나 공연장에만 존재할까?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한다. 사람에 따라서는 일에 진심인 경우가 있어 일하는 시

간이 즐거울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때로는 하기 싫어도, 힘이 들어도 일을 한다. 대신 

일한 대가를 받으면 그걸로 자기가 원했던 가수의 공연을 보거나 여행을 다니면서 즐거움과 행

복을 느낀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가수는 자기의 일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는데, 관객은 일을 통해 즐거움과 행복을 얻지 못해 가수의 공연장을 찾아 힘들게 일한 대

가로 받은 돈을 써가며 행복과 즐거움을 찾는다. 어디서 이런 차이가 시작된 걸까? 

인간으로 태어나 자기 자신이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은 어렵고도 험난한 길이다. 적어도 

자기 스스로 노래하는 방법을 찾고 시도한다면 공연에 있어서는 자기가 주체가 되어 살아가는 

삶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연에 자기의 생각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다. 

본인의 생각으로 공연을 계획하고 실행한다면 책임도 본인의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스스

로 멍석을 깔고 공연을 하기보다는 깔아놓은 멍석에서 춤을 추는 걸 선택하기도 한다. 적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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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멍석을 깔지 않았기에 책임에서 어느 정도는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데 관객은 이마저도 

없다. 멍석도 깔려있고 춤을 추는 사람도 따로 있다. 관객은 그저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된다. 주인이 던져주는 맛있는 간식을 받아먹는 시간을 즐기는 강아지의 삶과 다르지 않다는 

뜻이다. 이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을까? 

인간의 사고는 뒤집어져 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잘 

길들여진 애완동물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이 행복이고 즐거움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

다. 그러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노력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하한다. 현재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손가락질한다. 대기업에 취업했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다니며 거리에서 힘들게 

영업하는 사람들을 비하하고, 일류대학에 입학했다고 다른 학교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을 무시

하는 행동이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 우물 안의 개구리가 자기의 상황은 보지 못하면서 우물 

밖의 개구리를 손가락질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돌아서면 아무리 둘러봐도 갈 곳 

없는 우물 안이니 답답하고 우울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면서도 벗어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이제부터라도 가수가 들려주는 노래에 행복과 즐거움을 얻는 삶이 아닌 내가 주체가 되어 

행복과 즐거움을 만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